
‘청년불교시대’ 창간 축사

‘청년불교시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불법홍포를 위한 언론매체로 발전

하길 기원 드립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미래 한국불교의 재원인 청소년, 대학생, 군 장병 등 젊

은 불자 양성과 포교를 위해 ‘청년불교시대’를 창간한 것은 큰 원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불련은 30만 명의 지성인 불자들을 배출해 내는 등 

불교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

년불교 재건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사명감과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계층 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

고 종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년불교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 ‘청년불교시대’를 창간한 것은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청년불교시대’는 포교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

자간 네트워크 구성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불련 총동문회원 간의 소통과 

소속감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불자들의 투지와 패기라면 충분히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청년불교시대’가 불교중흥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주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불교포교지로서의 사명에도 충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년불교시대’를 창간한 대불련 총동문회의 원력과 정진에 다시 한 번 격려

를 보내며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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